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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상의,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사 모
집
 이원근 기자  승인 2026.01.19 17:42  9면

수원상의,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
1인당 최대 270만원 인건비 지원

▲ 수원상의 전경./사진제공=수원상공회의소

수원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있는

'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(구 시니어 인턴십)'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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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일 수원상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

(1966년생 및 이전 출생자)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. 2020년부터 이 사업

을 운영해온 수원상의는 그동안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역 기업의 신청 접수

및 제반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

지원 자격은 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다. 참여 기업은 1인당 최대 270

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며,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8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

있다.

올해 사업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장기 근속 지원금 수령 절차가 기존보다 간소화(3회 지급)된 것이 특

징이다.

수원상의가 운영하는 지원 유형은 '일반형'이다. 기업이 시니어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3개월간 현장실

습을 진행하고, 이후 계속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

업이다.

이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.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사전 신청한

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. 다만 2026년 1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용 이후 사업 신청도

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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